
최근 고유가로 출어경비가 늘어난

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

경유 유류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이 사

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

40%를 보전하는 어업인 고유가

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

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.

지난 3월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

드럼(200ℓ)당 17만6940원 수준이

었던 어업용 면세유는 8월 24만

9920원으로 약 41% 상승했다.

이번 사업의 지원 기준가격은 최

근 3년간(2023~2025년) 어업용 면

세유 공급 평균 가격인 ℓ당 909원

이다. 제주도는 공급가격이 이 기

준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40%를 지

원한다.

예를 들어 4월 공급가격이 ℓ당

1386원인 경우, 기준가격을 초과한

477원의 40%인 ℓ당 191원이 보전

된다.

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 근해어업

허가 어선 1732척으로 수협 급유소

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이

다. 오소범기자 sobom@ihalla.com

10일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소폭

반등한 가운데 코스닥은 급등세로

마감해 대조를 보였다.

이날 코스피는 40.89포인트

(0.65%) 오른 6299.66으로 장을 마

쳤다.

지수는 47.56포인트(0.76%) 오른

6306.33으로 개장, 오전엔 2% 넘게

상승했으나 오후 들어선 약보합으

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오르락내리

락하는 모습을 보였다.

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자

로, 1조4936억원을 순매도했고, 기

관과 개인은 각각 5673억원, 8998

억원 순매수했다.

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개인

과 외국인이 각각 2270억원, 4287

억원 매수 우위였던 가운데 기관만

604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.

코스피 상승은 소폭에 머물렀지

만 오른 종목 수는 697개로 75% 넘

게 차지했다.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반

상승세를 보이다 각각 0.43%, 0.14

% 하락 마감해 전강후약 의 모습

을 보였다.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

종목 중에선 SK스퀘어(1.06%)와

LG에너지솔루션(2.08%), 현대차

(3 . 16%), 삼성바이오로직스

(0.84%), 한화에어로스페이스

(5.01%) 등이 올랐으나, 삼성전기

(-0.31%)와 KB금융(-2.33%) 등은

내렸다.

업종별로 보면 의료 정밀기기

(7.19%)가 가장 크게 올랐고, 고려

아연(+11.66%) 등을 필두로 한 금

속(6.46%)이 그 뒤를 이었다.

코스피 대형주가 숨 고르는 동안

코스닥은 7% 가까이 급등하며 시

장 전체에 온기가 돌았다.

이날 코스닥은 55.66포인트

(6.97%) 오른 854.47에 마감했다.

지수는 8.85포인트(1.11%) 오른

807.66으로 장을 시작하자마자 급

등하며 오전 9시50분48초쯤엔 프로

그램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

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

했다.

코스닥에선 지난달 31일에 이어

이달 3, 4일 3거래일 연속 매수 사

이드카가 발동한 바 있다. 이달 들

어 코스닥은 17.61%나 올랐는데,

전체 6거래일 중 5거래일 상승 마

감했다.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

7거래일동안 32.5%나 올랐다.

이날 코스닥 상장사 1820개 중

1431개가 상승했고, 하락한 종목은

236개에 그쳤다. 연합뉴스

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

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

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

의 작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

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

밝혔다.

전년(2537건)보다 4.7% 증가했

으나 2년 전인 2023년(2813건)보다

는 줄었다.

세부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이

905건, 자진 리콜 865건, 리콜 권고

886건으로 각각 파악됐다.

근거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

기본법, 의료기기법, 약사법, 생활

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

에 관한 법률(화학제품 안전법),

자동차관리법, 식품위생법, 제품안

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

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의 95.3%를

차지했다.

이 가운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

리콜은 851건으로 41.6% 늘어나 전

체 리콜 건수 증가세를 이끌었다.

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

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었고 당국

등이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

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공정

위는 분석했다.

식품위생법에 의한 리콜은 103.9

% 증가한 259건으로 집계됐다. 당국

은 작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

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

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.

반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근거한

리콜은 165건(36.3%) 감소한 290건

이었다. 시장감시단 운영, 온라인

모니터링 등 위해 제품의 시장 유

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

다고 공정위는 밝혔다.

주요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

(1282건 8.6%↑), 의료기기(308건 8

.5%↑)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

(300건 24.8%↓)는 줄었다. 의약품

(295건 13.5%) 역시 감소했다.

지자체 리콜은 254건으로 144.2%

늘었다. 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리콜

로 분석됐다. 연합뉴스

내년부터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

을 10만원 넘게 기부하면 세금으로

돌려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커진다.

행정안전부는 2026년 세제 개편

안 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

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

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

10일 밝혔다.

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수도권과

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

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

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

여건 을 반영했다.

2027년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

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

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

공제율이 적용된다. 지역 유형은

▷수도권 ▷비수도권 광역시 등 ▷

기타 비수도권 ▷기타 비수도권 우

대지역 등 4개로 나뉜다.

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는 10

만원 이하 100%, 10만~20만원 44%,

20만~2000만원 16.5%의 현행 세액

공제를 유지하지만 기타 비수도권

우대지역의 경우 10만~20만원 구간

의 세액공제가 55%로 확대된다. 더

불어 우대지역은 20만~2000만원 구

간 세액공제가 16.5%에서 27.5%로

늘어난다. 예를 들어 기타 비수도

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경

우 현재는 약 19만원을 세액공제받

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원을 돌

려받을 수 있다.

다만 제주가 어느 지역 유형에

속할지는 향후에 확정될 전망이다.

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

역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05억9074

만원 10만5205건으로 전액 세액공

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전

체 기부금액의 87%를 차지한다.

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

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

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.

기업의 연구 개발(R&D)비용과

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

방우대계수(1.0~1.5)를 적용한다.

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

에서 발생한 R&D 비용과 투자액

은 현행보다 10~50% 높은 세제지

원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기업이 수

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

장에 신 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

근무지를 옮기는 경우, 기업이 지

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

기존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

권 우대지역 의 경우 최대 월 50만

원까지 확대한다.

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

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

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

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 투자

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

적용된다.

오소범기자 sobom@ihalla.com

10일
코스피지수 6299.66

+40.89
▲ 코스닥지수 854.47

+55.66
▲ 유가(WTI, 달러) 78.18

+0.89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44.54 1394.86 1EUR 1673.03 1607.75

100 911.73 880.37 1CNY 221.02 199.98

2026년 8월 11일 화요일6 경 제
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… 혜택 커진다

강남 주택시장 혼란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9일 6만2516건으로 2107건

(3.4%) 증가했다. 구별로 서초구가 7630건에서 8098건으로 6.1% 증가했고, 강남구가 9453건에서 9934건으로 5.0%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. 문제는

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실종돼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. 연합뉴스

코스닥, 6.97% … 코스피는 찔끔 상승


